조도다이라의 사계

봄
　4월 초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이 운영을 시작할 무렵까지도 땅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도다이라를 방문한다면 스노우 슈나 백컨트리 스키와 함께 높이가 최대 3m나 되는 눈덩이에 사이에 낀 스카이라인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5월에는 활엽수가 싹을 틔우고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연분홍색 꽃을 피우는 일본 고산 벚나무가 조도다이라의 습원, 오케누마 늪, 우바가하라 습원 주변을 물들입니다.
조도다이라 전체에 선명한 분홍색 진달래가 피고, 6월에는 흰 솜털을 가진 노란 목련꽃이 습지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름
　조도다이라의 다양한 색을 지닌 아고산성 식물 대부분이 초여름 우기에 꽃을 피웁니다. 우기는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계속되며, 이 시기에는 분홍색 이와카가미와 기생꽃, 원생 석남(홍만병초와 만병초) 그리고 연보라색 심산용담 등이 꽃을 피웁니다. 우기가 끝날 무렵부터 8월에 걸쳐서는 흰 꽃잎을 가진 매화꽃과 노란색 끈적쥐꼬리풀(Aletris foliata(Maxim.) Bureauet Franch) 같은 꽃들이 꽃을 피웁니다.

　우기가 끝날 무렵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대기 중 습도가 약간 내려갑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대 도시지역에서 급상승하는 온도와 습도를 피해 조도다이라를 방문합니다. 평균적으로 습지의 기온은 부근 도시지역보다 약 10~15℃ 정도 낮습니다.

　여름의 조도다이라는 천체 관측에 최적으로, 페르세우스자리 유성군 등의 천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대는 빛공해가 적어 은하수를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도다이라 천문대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야간에 개관합니다. 일식과 월식, 유성군을 볼 수 있을 때는 특별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가을
　조도다이라 주변 산비탈에서는 9월 중순에 단풍이 시작되고, 습원 전체에 가을꽃들이 만발합니다. 9월에는 이 근처에 원생하는 보라색 꽃잎을 가진 용담과나 국화과 재래종인 선명한 노란색의 심산메역취 꽃이 만발합니다. 

　10월은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의 단풍이 절정을 맞습니다. 산중턱이 선명한 빨강, 오렌지, 황금빛으로 물들어 소나무와 전나무의 깊은 녹음과 훌륭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스카이라인을 따라 인기 있는 단풍 뷰 포인트로는 쓰바쿠로다니(쓰바쿠로 계곡), 덴푸쿄, 덴구노니와가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므로 따뜻한 복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조도다이라의 겨울은 조용한 계절입니다. 눈과 강풍 때문에 반다이아즈마 스카이라인은 11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 폐쇄됩니다. 오코조, 산토끼, 잣까마귀 같은 야생조류와 동물들이 조도다이라 일대를 차지합니다. 동물들은 이곳에서의 혹독한 겨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코조는 들쥐, 토끼, 야생조류 등을 먹이로 하고, 잣까마귀는 저장된 솔방울을 먹으며 살아나갑니다. 또, 산토끼는 털을 갈색에서 흰색으로 바꾸어 하얀 눈처럼 보이도록 위장해서 먹이를 찾습니다.
